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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히폴리토의 작업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가 “나의 작업은 의미를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전통적 의미에서의 미술 작품과는 다른 방식으로 기능한다. 전시의 제목도 마찬

가지로 하나의 인덱스처럼 작동할 뿐, 개별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 작가의 홈페이지(www.tomazhipolito.net)에는 지금까

지 지속해 온 여러 시리즈 작업이 충실하게 아카이브되어 있다. 각 전시, 작품이 제작된 년도 뒤에는 다음과 같은 set, 

persona, meat, paper, merge, object, map, diorama, draw-시리즈 명이 기재되어 있고, 시리즈 중에서 몇 번째로 이어

진 것인지 명기하는 숫자가 뒤 이어 적혀 있다. 다시 말해, 히폴리토의 이번 전시 역시, 지금까지 작가가 쌓아온 일련의 

시리즈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보지 않으면 그 의미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2018년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 열리는 전시의 제목은 <2018 set_04>이다. <set>는 두가지 이상의 이전 시리즈가 결합

된 경우에 붙이는 이름이다. <paper>, <merge> 시리즈의 연장선상에 있는 작업이기에 이러한 타이틀이 붙었다. <paper> 

시리즈는 말 그대로 종이를 활용한 작업을 의미하고, <merge> 시리즈는 직역하면 합치다는 뜻을 가지는데, 여러 층위의 

재료를 사용해 복수의 레이어를 만드는 작업을 뜻한다. 이 두 가지의 시리즈가 결합된 이번 전시는 종이를 이용하여 여러 

층위를 보여준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종이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계획 이외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었다는 작가는, 자신의 몸을 도

구로 활용하여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작업을 한다. 공간에 개입하고 변화시키는 작가 특유의 ‘제스처’가 

곧 그의 작품인 것이다. 주변 환경 전반을 포함한 공간,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자신의 몸, 이 두 가지만 있

으면 히폴리토는 작업을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작가는 자신이 머무르는 곳 그 어디에서라도 끊임없이 새로운 작품을 제

작하는 데 몰두한다. 비록 대중에게 모두 공개하지는 않지만, 2015년에 경기창작센터에서 3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대부도

를 비롯한 주변 환경에서 영향을 받아 진행한 작업 시리즈도 여러 개다.

토마스 히폴리토는 포르투갈에서 자신의 작업실을 오픈 레지던시로 운영하며, 전 세계 곳곳에서 온 다양한 작가들을 짧게

는 1달부터 길게는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작가는 이러한 장치를 통해 스스로 국제적인 네트

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다. 그의 작업실-레지던시에 머물렀던 작가 중 도예 작업을 하는 한국 작가, 이헌정과의 인

연으로, 이번에는 히폴리토가 양평에 위치한 그의 작업실에서 머무르며 윌링앤딜링에서의 전시를 준비했다.

양평에 머무르게 된 히폴리토는, 포르투갈과는 다른 한국의 가을 풍광에 깊이 매료되었다. 히폴리토는 빨강과 노랑, 초록

과 갈색의 화려하면서도 소담한 자연이 만들어낸 색깔을 따라 매일같이 산과 들판을 오가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였다. 

종이를 이용한 신작을 하겠다는 큰 계획만을 가지고 한국에 온 그는, 양평에서 자신이 발견한 재료들과 그곳에서 느낀 감

각을 활용해 신작으로 전시를 구성하게 되었다.

전시장으로 들어오려면 나뭇가지와 종이 빨대를 가득 쌓은 통로를 지나와야만 했다. 마치 숲에서 거니는 것처럼, 전시 관

람을 원하는 관객이라면 누구나 수북이 쌓여있는 나뭇가지들을 밟아야만 했다. 전시를 보러 온 관객은 모두 잠시나마 인

공적으로 잘 다듬어진 길, 건물 공간이 아닌, 자연에서 거닐면서 느끼게 되는 일종의 불편함을 겪게 된다. 전시장 입구 통

로에는 숲에서 직접 주워 온 나뭇가지뿐만 아니라, 종이로 만든 얇은 빨대가 함께 놓였는데, 이는 나무라는 같은 원료로 

만든, 하지만 인간에 의해 다른 방식의 모양과 쓰임을 얻은 오브제를 함께 배치하였다.

계단을 따라 전시장으로 올라오게 되면 자연의 정취를 더욱 깊게 느낄 수 있게 된다. 작가는 나무의 껍질과 결이 고스란

히 남아있는 실제 나무조각, 다듬어진 나무, 합판과 종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된 나무를 공간 안에 차곡차곡 쌓아 두

었다. 공간을 종이 삼아, 나무를 연필 삼아, 전시장 안에 드로잉을 한 것이다. 노란 빛의 조명을 한쪽에만 비추어, 자연스



럽게 그림자가 만들어지고, 관객이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뷰를 만들어냈다. 사방에서 그가 쌓아놓은 나무-

드로잉을 관객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경험’하게 된다. 다른 쪽 벽에는 실제 나무 위에 종이를 꽂아 촬영한 사진으로 구

성한 영상 작업 <나무(Árvores /Trees)>를 상영했다. 실제로 숲에 들어가서 나무의 틈 사이에 흰 종이를 일시적으로 꽂은 

것이다. 아슬아슬하게 나무 사이에 꽂혀있는 종이는 바람이 불면 날아갈 듯 임시적으로 그 위치에 놓여졌다. 전시장 가장 

안쪽의 벽에는 양평 스튜디오에서 바라본 단풍나무 숲 영상 <layer>를 프로젝션했다. 스틸 사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

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찍은 영상이다. 섬세한 눈을 가진 관객이라면 구름의 미세한 움직임을 통해 이것이 사진이 아닌 

영상임을 알 수 있다. 영상 프로젝션 위에는 절반 정도를 이헌정 작가가 도예 작업을 할 때 쓰는 나무 받침대를 벽에 매

달아 두었다. 나무로 만든 또 다른 오브제인 것이다.

오프닝 리셉션이 있던 날에는 작가가 직접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영상 프로젝션 위, 나무받침대위에 종이를 붙이는 

퍼포먼스였다. 위 아래로 검정색 옷을 입은 작가는 A4용지를 물에 푹 적셔 벽면 위에 붙였다. 흰 종이 덕분에 배경의 풍

경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시간이 지나 수분이 증발하게 되면 낙엽과 같이 종이는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

히폴리토는 나무로 만든 여러 재료들을 활용해 작품을 만든다. 그는 종이나 합판, 종이 빨대와 같은 나무를 원자재로 하여 

제작된 제품들을 가지고 전시장 안을 재구성한다. 가장 자연에 근접한 풍경을 사진이나 영상과 같은 매체를 활용해 전시

장 안으로 옮겨놓고 그만의 방식으로 그 안에 직접 개입하는 시도들을 펼쳐 보인다. 이 모든 것은 작가와 관객 모두 각자

가 자신만의 다른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다. 고정된 하나의 형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작가가 마치 피조물과 같이 만드는 

과정 대신, 히폴리토는 자신의 몸과 주변환경에서 구할 수 있는 기성 오브제를 활용해 공간 안에 개입하고 또 감각적으로 

자신이 느낀 것을 재구성해낸다. 작가 특유의 위트와 기발한 상상력으로 당연하고 일상으로 여겼던 우리 주변을 새로운 

눈으로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다. 


